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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10p)   

WWW.WEBHARD.CO.KR  ID fimseoul  PW fimseoul1 

문의 김해민 haemin@galleryfim.com 

 

 

두 여름의 폭풍 사이 지역 철학자   

LOCAL  PHILOSOPHER  BETWEEN  TWO  SUMMER  STORMS 

참여 작가 안드레이 두브라브스키 (Andrej Dúbravský) 

전시 기간 2025년 3월 13일 ‒ 2025년 4월 19일 (오프닝 리셉션 : 3월 13일) 

장소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층) 

개관 시간 화‒토 11:00 ‒ 18:00 (일, 월 휴관) 

주최, 주관 핌(FIM) 

 

 

전시 개요 

FIM 은 슬로바키아 출생 작가 안드레이 두브라브스키(Andrej Dúbravský)의 작품을 아시아에 

처음 소개하는 전시 «두 여름의 폭풍 사이 지역 철학자»를 2025 년 3 월 13 일부터 4 월 19 일까지 

선보인다. 슬로바키아를 기반으로 독일 베를린과 미국 뉴욕 등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슬로바키아 

남서부의 시골에 위치한 정원과 작업실의 농촌 풍경들에서 시각적 영감을 받아 이상적인 풍경화 속 

현대적 실루엣과 자화상, 남성 인물, 동식물의 초상 등을 중심으로 작업한다. 산업, 정치, 성과 정체성 같은 

시대적 문제들을 탐구하는 작가의 작품들은 환경 파괴와 역사의 잔재 속에서 발견되는 풍요와 생동감, 

그리고 그것의 상실에 대해 감수성 깊은 동시에 냉철한 관점을 표현해낸다. 결국 작가의 그림에 주로 

등장하는 풍경 속 남성 인물들과 자연 동물의 초상은 생명과 돌봄, 아름다움과 어둠, 낭만과 왜곡의 

이분법을 내포한 세계에 대한 회화적 은유인 것이다.  

 

전시 서문 

 전시 «두 여름의 폭풍 사이 지역 철학자»에는 날갯짓하며 꽃 위를 날아다니거나 그 위에 앉아 

꽃가루를 흩뜨리는 벌, 물가에 누워 한적히 시간을 보내는 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노년 남성, 머리 위 

뿔을 단 소년의 두상이 놓인 일련의 회화가 하나의 알레고리처럼 엮어져 있다. 우리를 또 다른 시공간의 

계절로 데려가는 듯한 이 회화들은 작가의 기존 작품들에 줄곧 등장하는 뿔 달린 소년들의 신화적 

이미지와 애벌레, 벌 등의 자연 대상과 같이 작가 고유의 표현 방식과 관심사가 잘 드러나는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작가는 시골의 개인 정원에서 꽃과 식물을 직접 가꾸는데, 이는 벌을 포함해 주변의 많은 야생 곤충과 

동물들에게 안식처가 되어 준다. 이곳에서 작가는 저만의 규칙과 체계를 지키면서도 유려하고 기품 있는 

http://www.webhard.co.kr/
mailto:haemin@galleryf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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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모습에 영감받고, 이들 존재의 생명력과 움직임으로부터 예술적 실마리를 찾는다. 그중에서도 

전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ʻ벌’은 작가의 특별한 관심사를 드러낸다. 작가 자신으로 비유되기도 하는 이 

일벌들은 그들 자체로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더 나아가 현대의 가속화된 시간과 바쁜 삶을 대변하는 

존재로 상징화된다. 벌은 또한 꽃과 식물의 번식을 책임지는 생태계의 중추 역할이자 멸종 위기에 놓인 

생명체로서, 자연의 울타리를 침범해 가는 인간 문명과 기후 위기의 위협을 암시한다. 화면 속 곤충의 

몸체와 꽃가루의 다채로운 질감 표현은 작가의 독창적이고 과감한 색채적 실험을 화면 위에 구현해 내고, 

꽃 위를 유영하는 암컷 일벌들이 꽃가루를 흩트리는 순간의 장면은 도발적이고 끈적한 촉각적 이미지로 

치환되며 생태계가 지닌 미지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더 나아가 이들이 촉발하는 감각과 명상은 사회 

정치적 현상과 개인의 윤리적 삶의 혼돈 속 자연의 지치지 않는 생명력과 무심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종종 위안이 되어준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한편, 작가의 고유한 회화적 언어인 줄무늬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삶을 함의하는 가정의 직물 그리고 

몸과 가장 밀접한 속옷 등 옷감의 무늬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는 작가가 개인적 주체로서 지니는 시간과 

삶이 벌, 곤충과 같은 자연 속 객체들과 교차되는 공간으로서 다층적인 기억과 서사가 서로에게 반응하고 

교류하는 하나의 합성적 장면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또한 작가에게 있어 이 줄무늬 직물은 가족과의 

유대와 유년기의 노스탤지어와 연결되며, 삶의 안락과 쾌락, 현실과 욕망을 횡단케 하는 해방적 장치이다.  

전시의 또 다른 부분을 차지하는 여름 풍경의 그림들은 보다 이색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내륙 

국가인 슬로바키아에서 작가가 실제 여름을 보내는 인공 호수를 배경으로 한다. 소박한 동유럽 시골의 

호수는 사회적 지위와 나이, 그로 비롯한 관례에서 모두 자유로운 공간으로서 가장 사적이고도 순수한 

만남을 성사하는 곳이다. 고전 회화의 ʻ아테네 학당’을 연상시키는 <Local philosopher at gravel pit 

lake>(2025)에서 자신보다 어린 이들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듯한 나이 든 ʻ지역 철학자’의 

모습은 철학적 사유와 일상의 가벼움에 대한 중의적 표현으로서, 지혜나 교도에 대한 우리의 앳된 선망과 

그에 대한 위트 있는 시선을 담아낸다. 또한 몸을 둘러싼 젊음과 아름다움의 문제는 현대 문화의 미적 

추구와 자본적 결속으로 뻗쳐나가는 주제들로 두브라브스키의 또 다른 주요 관심사가 되며, 해변이나 

호숫가는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일종의 유토피아로서 기능한다. 특히 이 해변 풍경들은 

이탈리아 중세 회화를 연상시키는 파란색과 분홍색의 색채, 그리고 두터운 질감의 표현을 통해 몽환적이고 

서정적으로 묘사되었다. 이처럼 서구 미술사의 참조들을 경험적이고 미시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작가의 현대적인 접근법은 <Head of David and Goliath in one self portrait lying  on pillow case which 

wasn’t washed the whole month of July after 4 step skin routine>(2025)에서도 잘 드러난다. 제목과 같이 

ʻ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의미술사적 모티프를 참고하는 작품은 작가의 내면에 작동하는 타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복합적인 감정의 층위를 강렬한 두상 초상화로 표현한다. 이처럼 다층적인 서사와 

복수의 시간성을 담아내는 작가의 회화 속 우리는 여름의 폭풍 사이, 마치 멈춰진 시공간 같은 그곳에 

읊조려지는 한 철학자의 아포리즘에 귀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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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소개 

안드레이 두브라브스키(b.1987, 슬로바키아 노베잠키 출생)는 2013 년 슬로바이카 브라티슬라바에 

위치한 순수 예술 디자인 학교를 석사학위로 졸업했다. 최근의 개인전으로 White and 

Weiss(브라티슬라바, 슬로바키아, 2024); Telegraph Gallery(올로모우츠, 체코, 2024); DITTRICH & 

SCHLECHTRIEM,(베를린, 2024); Gaa Gallery(뉴욕, 2023); Galeria Richter Fine Art(로마, 2023); 

벤스하임 미술관(독일, 2022); Launch F18(뉴욕) 등 이 있다. 작가의 작품은 브라티슬라바 시립 미술관과 

슬로바키아 국립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공간 소개 

작품으로의 완전한 몰입 상태, ’Free Immersion’을 의미하는 FIM 은 국내외의 역량 있는 젊은 미술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객들에게 깊이 있는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우리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잠재력 있는 작가들의 실험적인 시도와 성장을 함께하며, 

해외 갤러리 및 큐레이터와의 협력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높은 수준의 전시를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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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및 대표작 이미지 

 

 

 

 

 

 

 

 

 
 

전시 전경, ⟪두 여름의 폭풍 사이 지역 철학자⟫, 2025 

사진 고정균, 이미지제공 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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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전경, ⟪두 여름의 폭풍 사이 지역 철학자⟫, 2025 

사진 고정균, 이미지제공 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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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전경, ⟪두 여름의 폭풍 사이 지역 철학자⟫, 2025 

사진 고정균, 이미지제공 FIM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층  

2F, 11 UN village-gil, Yongsan-gu, Seoul 

 

T. +82 2 790 1040 

info@galleryfim.com 

www.galleryfim.com 

 

7 

 

 

 

 

 

 

 

 

 
 

전시 전경, ⟪두 여름의 폭풍 사이 지역 철학자⟫, 2025 

사진 고정균, 이미지제공 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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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전경, ⟪두 여름의 폭풍 사이 지역 철학자⟫, 2025 

사진 고정균, 이미지 제공 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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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 inherited bedsheets and 7 bees, 2025 

Acrylic on canvas 

120 x 100 cm 

사진 고정균, 이미지 제공 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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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pollen and two bees learning the power of high five, 2025 

Acrylic and oil pastel on canvas 

120 x 100 cm 

사진 고정균, 이미지 제공 FIM 

 


